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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MLB 개막전 성료� 세계적인 선수들과 한국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명장면 가득

국내 야구 중계 사상 최다 42대 카메라, ‘엄파이어 캠’ 국내 최초 도입 등 풍성한 볼거리� 최고의 기술로 선보인 생중계

올여름 돌아오는 연례 최대 스포츠 이벤트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감동 이어간다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4. 03. 22.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이하 서울 시리즈)가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꿈같던 일주일을 마무리했다.

과거와 현재가 만든 감동적인 명장면에 야구팬들 환호

서울 시리즈는 MLB 정규 시즌 개막 2연전과 스페셜 게임을 포함, 총 6경기를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선보이며 역대급 야구 축제를
만들어냈다.

박찬호는 전 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하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하 파드리스)의 유니폼을 절반씩 이어 붙여 입고,
30년 전 MLB 데뷔전에 꼈던 글러브로 개막전 시구에 나섰다. 코리안리거 후배 김하성이 시구를 받으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감
동의 순간을 만들었다.

4년 만에 친정 홈구장을 찾은 김하성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헬멧을 벗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사했다. 주심은 김하성이
인사를 마칠 때까지 홈플레이트를 정리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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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에서 활약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다저스 더그아웃을 찾는 장면도 중계됐다.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에게 “헤이, 마이
맨!(Hey, my man!)”이라고 외치며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다.

한국 최초의 MLB 개막전에 평일 저녁 고척스카이돔 가득 메운 야구팬들

다저스와 파드리스는 개막 2연전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경기는 각기 다른 매력의 명승부로 마무리되
며, 관중을 가득 채운 야구팬들에게 새로운 명장면을 선사했다.

타일러 글래스나우(다저스)와 다르빗슈 유(파드리스), 에이스 대결로 시작된 1차전은 촘촘한 승부 끝에 다저스가 5-2로 승리했다. 2
차전은 양 팀이 33안타 26득점을 쏟아내며 시원한 타격전을 선보여, 고척스카이돔 관중석에선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무려 4시
간 넘게 펼쳐진 보기 드문 승부 끝에, 파드리스의 해결사 매니 마차도가 9회초 3점 홈런으로 쐐기를 박으며 전날의 패배를 만회했
다.

다저스의 1차전 선발투수 타일러 글래스나우는 “서울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경험이었다. 경기 중간에 흘러나온 팬들의
응원가가 정말 특별했고, 경기에만 몰입하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경기 소감을 말했다. 파드리스의 타티스 주니
어는 “한국 팬들이 야구 경기 내내 서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문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이런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전했다.

역사와 감동의 서울 시리즈, 세계 최고 수준의 중계 기법과 기술로 전 세계 전달

서울 시리즈에서 탄생한 명장면들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중계 기법과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생중계됐다. 중계된 화면은 전 세계
로 전달되어 해외 야구팬들도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는 국내 야구 중계 사상 최다인 42대의 카메라를 동원했고, 화질 향상을 위해 4K 카메라 및 중계차를 도입했
다. 날아오는 공의 궤적과 타자의 움직임을 주심의 시야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엄파이어 캠’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 외에도 와이어캠, 전광판에 설치한 탑샷 카메라, 4D 카메라, 광고 최소화 등을 통해 국내 야구팬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
한 앵글과 최고의 화질로 메이저리그의 명장면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

쿠팡플레이는 공의 궤적과 타자의 움직임을 타자 뒤 주심의 시야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엄파이어 캠’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역대급 게스트와 중계진 총출동�모두에게 꿈같던 서울 시리즈

다저스와 파드리스에서 모두 활약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비롯, 김병현·이대호·김광현 등 역대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함께했
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해설 거장 송재우와 무려 6개 구단 선수로 활약한 김선우가 해설을 맡았고, 스포츠 중계 베테랑 한명재, 한장희,
정용검 캐스터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최강 조합을 완성했다.

김선우 해설위원은 서울 시리즈 해설을 마무리하며, “일주일 동안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이를 기반으로 어린 선수들이



MLB를 더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쿠팡플레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송재우 해설위원은 “98년에 메이저리그 해설을 시작해서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꿈같고, 이런 꿈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정용검 캐스터는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함께한 선수들과 출연진, 그리고 꿈같은 일주
일을 가능케 한 쿠팡플레이와 쿠팡 와우회원에게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오타니가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에서 다저스 이적 후 첫 공식 경기를 치렀다.

MLB 정규 시즌 개막 2차전 9회초 파드리스 매니 마차도의 결정적인 홈런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 시리즈 마친 양 팀 감독 ‘한국 팬들과 관계자에게 감사’

한국에서의 첫 정규 시즌 개막전을 치른 양 팀 감독은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환대해 준 한국팬들과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개막전을 잘 치를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파드리스 실트 감독
은 “한국에 감사하다. 많은 환대 속에 좋은 경험을 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여정을 도와준 여러 관계자
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쿠팡플레이 김성한 대표는 “서울 시리즈를 향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올 여름에 진행되



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여 또다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사적인 명장면들을 탄생시킨 서울 시리즈의 뒷 이야기는 특별 비하인드 영상으로 제작되어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양 팀 선
수단의 입국 현장부터 공식 훈련, 메인 경기 등 서울 시리즈 모든 중계의 풀영상 및 하이라이트 또한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
다.

The MLB WORLD TOUR 
MLB 월드투어는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선수들을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팬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서, 2023
년부터 2026년 시즌까지 아시아, 멕시코, 중남미와 유럽에서 최대 24번의 정규시즌 경기와 16번의 이벤트 경기를 개최하게 되는
MLB와 MLBPA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원정 경기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